‘’2066년 최신형 산소통! 오전엔 남극, 오후엔 북극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뒤, 2066년에는 산소통 광고를 보여 매일 구매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2016년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먼지를 많이 먹은 날에는 삼겹살을 먹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데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고 가늘어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유유히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물론 피부와 천식, 안구질환도 덤으로 걸릴 수 있다니… 알고 보니 미세먼지는 참 무서운 녀석 이였다. 
미세먼지는 온갖 유해 물질로 가득한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지만, 자연적, 인위적 원인뿐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담배 연기, 발전을 위 해 만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들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언제부턴가 멀리 창밖에 시선을 두면 보였던 많은 건물들이 뿌연 먼지로 인해 하나 둘 사라져가고 매일 밖에서 생활하는 비둘기를 보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도망가며,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에 부착된 미세먼지 제거가 우선이 되어 버린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 질 순위는 180국 중 173위로 거의 꼴지나 다름없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밖에 나가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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